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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조사 개요

 ○ 조 사 명 :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내아 및 객사 터 시굴조사(제2023-1486호)

 ○ 유 적 명 : 군산 옥구읍성(비지정)

 ○ 조사지역 : 전라북도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510-12, 627-5일원

 ○ 조사기간 : 2023.04.26.∼2023.12.19(실 조사일수 10일)

 ○ 조사면적 : 6,000㎡(시굴조사)

 ○ 조사목적

◊ 객사, 동헌 및 내아 터로 추정되는 구역에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유구의 존재 및 

분포 현황, 성격 등을 파악한다. 

◊ 시굴조사에서 밝혀진 학술 자료를 정리하여 향후 조사 및 정비 계획에 적극 활용한다.

 ○ 조사단 구성 :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조 사 단 장
(책임조사원 겸임) 곽장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소장, 역사학과 교수)

조  사  원 조명일(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준 조 사 원 유영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보  조  원
김민지(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학예연구원)

박흥수(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 학예연구원)

 ○ 위치와 조사 경과

  - 옥구읍성은 상평리 상평마을을 ‘∩’자형으로 에워싼 산줄기의 정상부를 따라 축조

  - 『조선왕조실록』등 각종 문헌기록 등장, 1421년 초축 이후, 조선시대 말까지 사용 

  - 1872년에 제작된 조선후기 지방도, 옥구읍성의 주요 시설 표기 

  - 2008년 ‘임피·옥구·창안성곽 관광자원화계획’, 2010년 옥구향교진입로 개설공사

에 따른 지표조사를 통해 문지 및 성벽, 주요 건물지에 대한 개략적인 위치 파악

  - 2017년 동쪽 성벽에 대해 긴급발굴조사 실시, 조선시대 성벽의 축조기법 및 해자 확

인, 백자와 기와 등 유물 다수 출토, 옥구읍성의 고고학적 운영시기 확인

  - 금번 시굴조사는 객사와 동헌 및 내아 터로 추정되는 곳을 시굴하여 건물지 등 관련 

유구의 존재 여부 및 분포 현황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향후 옥구읍성의 관리 및 

정비·활용계획 수립에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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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조사지역의 주변 환경 및 고고·역사적 배경

1. 자연·지리적 환경

  금강 하구에 자리 잡은 군산은 서해안 중앙에 자리한 항구 도시이다. 북쪽으로는 금강을 건

너 충남 장항읍, 서천군 등과 맞닿아 있으며, 동쪽으로는 구릉지대가 발달한 익산시와 마주하

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비옥한 호남평야를 그 배후에 끼고 있다. 그리고 

서해 도서지역은 개야도와 연도가 충남 서천군 마서면의 연해, 어청도는 보령시 오천면의 외연

열도, 고군산군도와 비안도는 부안군 계화면과 김제시 광활면 사이의 동진강 하구와 접해 있

다. 이처럼 서해와 접해 있으면서 금강의 관문에 위치한 지정학적인 이점은, 군산이 교통의 요

지를 이루면서 일찍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 선진지역으로 발전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다.

  군산은 지형상으로 볼 때, 동북쪽의 구릉성 산지와 서남부의 구릉지대, 그리고 그 사이에 위

치한 중앙부의 저지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북쪽의 구릉성 산지는 금남정맥에서 갈라진 한 

갈래의 산줄기가 봉화산, 망해산, 망경산, 오성산 등으로 연결되면서 금강을 따라 서해까지 뻗

어 내렸다. 서부의 구릉지대는 장계산, 월명산, 우치산, 영병산 등으로 이어지는 산줄기가 서해

의 해풍으로부터 군산을 보호하는 방풍막이로서의 역할을 맡고 있다. 중앙부의 저지대는 북쪽

으로는 금강과 경계를 이루며 남쪽으로는 만경강을 사이에 두고 호남평야와 경계를 이루고 있

어서 군산시의 주거 환경으로서의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 이 지역은 개정들과 대야들, 그리고 

미장들과 선제들 등의 충적평야와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지로 만들면서 생긴 해안평야로 이

루어져 있다. 그리고 오식도와 비응도에 이어 현재 물막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새만금사업

으로 고군산군도의 섬들을 매립하여 육지와 연결하면 그 공간이 더욱 확장될 예정이다. 그렇다

고 하더라도 군산의 면적은 376,31㎢로 전라북도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시 다음으로 좁다.

군산의 기후는 흔히 바람의 고향이라고 일컫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계절풍이 심하게 불어 바다

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의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봄철의 계절풍과 더불어 나타나

는 황사현상과 이상 건조현상은 비단 이 지역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군산의 경우 그 지리적 특

성으로 인해 더욱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군산의 연평균 기온은 12~13℃의 분포를 

보여, 전국의 연평균 기온 6~16℃의 분포에 비하여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

은 군산이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의 연평균 강수량은 1,180mm

로 전국의 연평균 강수량 1,000~1,800mm에 거의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2. 고고학적 배경

1) 지표조사 현황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가지고 군산지역 문화유적의 분포양상과 그 성

격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군산지역에는 대략 650여 개소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 분포된 것

으로 밝혀졌다. 이들 문화유적은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광범위한 기간에 걸쳐 조성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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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마한부터 백제까지의 것이 절대량을 차지한다. 이들 문화유적을 찾고 알리기 위해 꾸준히 

진행된 지표조사의 현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군산지역에서 처음으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1985년이다. 그 해 옥구군을 대상으로 실

시된 문화재 지표조사1)에서 많은 문화유적을 찾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당시 고군산군도부

터 서수면까지 옥구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지만, 옥구읍과 옥산면․회현면․
대야면 등 일부 지역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1988년 군산대학교 이세현 교수가 군산시 

신관동과 성산면․나포면․서수면․임피면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 지표조사를 펼쳐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다2). 즉 지석묘와 고분군, 패총, 유물산포지 등 80여 개소의 귀중한 문화유적을 찾아 학

계에 보고했다. 특히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기편이 다량으로 수습된 상당수

의 패총과 유물산포지가 분포된 것으로 밝혀져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3)와 군장국가공단4) 등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들 지역에 대한 문

화재 지표조사도 활기를 띠었다. 서해안고속도로 건설공사 구역만을 대상으로 실시된 지표조사

에서 패총과 생활유적, 분묘유적 등 다양한 문화유적이 조사되었다. 군장국가공단조성부지내 

지표조사에서는 가도와 오식도, 노래섬, 띠섬, 비응도 등 도서지역에서 빗살무늬토기편부터 회

청색 경질토기편까지 다양한 유물이 수습되었다. 그리고 고군산군도의 선유도와 내초도․개야도

에서도 빗살무늬토기편과 적갈색 연질토기편, 회청색 경질토기편, 청자편과 백자편 등이 수습

되었다. 당시까지 전북지역에서 출토된 예가 많지 않았던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토기편이 인근 

도서지역에서 상당량 수습되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군산지역 문화유적의 분포양상을 심층적으로 밝힐 수 있는 뜻 깊은 지표조사가 1994년 이루

어졌다. 군산시로부터 학술용역비를 지원 받아 통합되기 이전의 군산시와 옥구읍․옥서면․옥산면․
회현면․개정면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5). 당시까지 이들 지역은 한 차례의 지표조사도 이루

어지지 않아 문화유적의 존재여부와 관련된 최소한의 내용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지표조사에서는 지석묘군 1개소와 분묘유적 14개소, 패총 24개소, 유물산포지 30개소 등 70여 

개소의 문화유적을 찾는 의외의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문화유적의 존재를 통해, 백제가 진출

하기 이전까지 군산지역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던 토착세력집단의 실체와 그 발전과정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고고학 자료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1999년부터는 각종 건설공사 구역을 대상으로 지표조사가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군

장산업단지진입도로공사 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6)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0여건의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끝으로, 2001년 일 년 내내 실시된 문화재 지표조사도 빼 놓을 수 없다. 향후 군산지역에서 국

토이용계획과 도시계획, 공단조성, 택지개발, SOC확충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예

기치 않게 파괴될 우려가 있는 문화유적에 대한 최소한의 학술자료를 수집하는데 목적을 두고 

1) 群山大學 博物館․沃溝郡, 1985, 沃溝地方의 文化遺蹟, 群山大學 博物館 學術叢書 第一冊.
2) 李世賢, 1988, ｢錦江 下流地域 文化財 精密 地表調査｣, 群山大學 論文集 第22輯, 367-433쪽.

3) 尹德香, 1991, 西海岸 高速道路 地表調査 報告書 蝶山里-余方里와 大明里間, 全羅北道․全北大學校 博物館.

4) 尹德香외 8명, 1993, 群長國家工團 造成地域(群山地區) 地表調査 報告書, 全北大學校 博物館․韓國土地開發公社.
5) 群山大學校 博物館, 1995, 群山市의 文化遺蹟, 群山市.

6) 원광대학교 박물관, 1998, 군장산업단지 진입도로(군산-대전간)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익산지방국토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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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되었다. 그 해 군산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653개소 문화유적의 위치

와 그 분포범위가 표시된 전북 군산시 문화유적 분포지도7)가 발간되었다. 이 지도에는 선사

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의 다양한 문화유적이 지역별로 상세하게 소개되어, 군산지역 문화유적

의 분포양상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다.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축적된 고고학 자료를 근거로, 군

산지역은‘야외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그 성격이 다른 다양한 

문화유적이 밀집 분포된‘문화유적의 보고’로 알려지게 되었다.

2) 발굴조사 현황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보고된 문화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1993년 군산 

조촌동 택지개발 조성구역에서 처음 시작된 발굴조사는 주로 구제발굴 차원에서 활발하게 추

진되었으며, 서해안고속도로와 군장국가공단과 군장산업단지진입도로, 전주권계통광역상수도사

업, 장항-군산간철도연결사업구간, 금강(Ⅱ)지구 옥구1-1․2․3공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구제발

굴은 대체로 공사 구역에 포함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대규모로 이루어져 군산지역에 밀집 분포

된 문화유적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반면에 대야면 산월리에서는 순수한 학

술발굴에 목적을 두고 세 차례의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지금까지의 발굴조사에서 축적된 고

고학 자료를 가지고 군산지역 문화유적의 특징을 유구와 유적별로 나누어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첫째로, 군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사된 구석기유적으로 군산 내흥동 유적8)이 있다. 철도청

중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장항-군산간 철도연결공사 구간 내에 위치한 군산 내흥동 유적

은 구석기시대에서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성격의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 가운데 구

석기유적으로 Ⅲ·Ⅳ지점의 곡간부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의 문화층과 유기물포함층이 조사되

었다. 우리나라 중기~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되는 신생대 제4기 갱신세의 유기물포함층은 토양 

쐐기구조가 발달한 황갈색 사질점토층의 하부에 형성되었는데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B.P. 

40,000년~B.P. 35,000년 정도까지 지속적으로 퇴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퇴적층 내부

에는 가공하지 않은 목재편과 지엽류 등이 양호한 상태로 남아있는데, 이는 현재까지 조사된 

동아시아의 어느 다른 유적들과 비교하여도 결코 뒤지지 않는 자료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주변지역의 전반적인 후기 구석기시대 이전의 자연환경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판단

된다. 참고로 시굴조사 시 수종분석결과 유기물퇴적층내의 목재는 대부분 소나무로 확인된 바 

있으며, 유기물퇴적층의 상면에 형성된 구석기시대 문화층에서는 석영제·자갈돌 격지를 비롯

한 후기 구석기시대의 석기들이 출토되었다. 유물들이 동일면에서 각각 인접하여 출토되었으며 

주변에는 다양한 크기의 석영암들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당시 구석기인들의 생활과 관련되었

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 외에도 유적 전반의 쐐기구조 상부 퇴적토와 지표상

에서 유문암제․석영반암제․자갈돌 격지와 몸돌, 긁개 등이 다수 확인되었는데, 조사내용으로 미

루어 유적의 전반에서 구석기시대의 생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7) 群山大學校 博物館, 2001c, 全北 群山市 文化遺蹟 分布地圖, 群山市.

8) 충청매장문화재연구원, 2002, 장항-군산간 철도연결사업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철도청중부
건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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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70여 개소가 조사된 패총유적이다. 이 가운데 군장국가공단조

성지구에서 비응도와 노래섬 등 12개소9)와 성산면 여방리 남전10), 내흥동11), 둔덕리12) 패총 등

이 조사되었다. 비응도 패총에서는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문화층에서 두개골이 없는 상태로 

인골이 수습되어 상당한 관심을 끌었으며, 빗살무늬토기․무문토기․홍도․점토대토기편 등이 각기 

다른 문화층에서 출토되어, 이들 토기의 편년을 설정하는데 값진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군산 

가도13)와 노래섬14) 패총에서는 빗살무늬토기편부터 회청색 경질토기편까지 다양한 토기편이 

수습되었으며, 전자에서는 백제 때 人骨이 수습되어 큰 관심을 끌었다. 성산면 남전 패총에서

는 청동기시대 후기부터 6세기까지 7개 문화층에서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

기편을 중심으로 기종이 다양한 토기류와 철기류, 골각기, 패각류, 동물유체 등이 출토되었다.

  셋째로, 군산지역에 골고루 분포된 생활유적이다. 성산면 도암리와 고봉리, 서수면 관원리에

서 청동기시대의 송국리형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오성산 남쪽 기슭에 위치한 도암리에서는 중

앙에 타원형 구덩이가 마련된 원형계 주거지에서 무문토기편과 점토대토기편이 혼재된 상태로 

출토되었다. 고봉리와 관원리에서는 원형계 혹은 방형계 주거지의 중앙에서 타원형 구덩이가 

확인되었으며, 토기류와 석기류가 공반된 유물은 직립 구연과 평저인 송국리형토기가 주종을 

이루었다. 호남지역 송국리형 주거문화를 크게 2단계로 구분한 다음 송국리형 토기를 Ⅰ단계로 

점토대토기를 Ⅱ단계로 설정한 바 있다15). 종래의 연구성과에 대입시켜 보면, 군산지역의 방형

계 혹은 원형계 주거지는 송국리형 주거지가 가장 성행했던 기원전 5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추

정된다.

  군산 성산면 여방리 남전과 개정면 아동리․통사리, 대야면 산월리에서 마한의 주거지가 조사

되었다. 오성산 동쪽 기슭 말단부 성산면 여방리 남전 A에서 9기와 남전 B에서 2기 등 11기의 

방형계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오성산 서남쪽 구릉지대에 자리잡은 개정면 아동리에서는 서로 

중복관계를 이루는 3기의 방형계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개정면 통사리‘거산제’서북쪽에서 벽

구가 돌려진 1기의 방형계 주거지와 여기서 동남쪽으로 1km 가량 떨어진 대야면 산월리에서 4

기의 주거지가 조사되었다. 최근에는 성산면 대명리와 둔덕리에서도 마한의 방형계 혹은 장방

형계 주거지가 상당수 조사되었다. 이들 주거지에서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

기편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면서 여기에 철기류와 석기류, 골각기류 등의 유물이 섞인 상태로 

출토되었다.

  그런데 유물의 조합상에서는 유적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성산면 여방리 남전에서는 파

수가 달린 원통형토기와 기대, 개배 등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여기에 흙구

슬을 포함한 다양한 구슬류와 소형토기가 포함되어 있다. 개정면 통사리에서는 적갈색 연질토

기편과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공반되었지만, 전자가 유물의 절대량을 차지한다. 다른 생활유적

9) 湖南考古學會, 1995, ｢群山地域의 貝塚｣, 第3回 湖南考古學會 發表要旨文.
10) 西海岸高速道路發掘調査團, 1998, 西海岸 高速道路 建設區間(舒川-群山間)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 西海岸高

速道路發掘調査團․韓國道路公社.
11) 全北大學校 博物館, 2001, ｢군산 내흥동 패총｣, 遺蹟調査報告書 全北大學校 博物館 叢書 20.
12) (재)전북문화재연구원, 2003, ｢군산 둔덕리 주택조성부지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유)흥원주택.

13) 忠南大學校 博物館, 2000, 群山 駕島 貝塚, 韓國土地公社.
14) 圓光大學校 博物館, 2000, 군산 노래섬 패총, 韓國土地公社.

15) 이종철, 2002, ｢湖南地域 松菊里型 住居文化｣, 韓國上古史學報 第36號, 韓國上古史學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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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동남쪽 기슭 하단부에 입지를 둔 성산면 대명리에서는 주로 격자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토기편과 회청색 경질토기편이 반절씩 섞인 상태로 출토되었다. 그러나 개정면 아동리에서

는 회청색 경질토기편, 소형토기, 구슬류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적갈색 연질토기편만 출토

되었다. 이처럼 유물의 조합상에서 차이를 보인 것은 시기적인 선후관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생활유적의 중심연대는 대체로 3세기를 전후한 시기로 비정된다.

  넷째로, 군산지역에서 가장 많이 조사된 분묘유적이다. 종래의 발굴조사를 통해, 그 성격이 

밝혀진 분묘유적으로는 군산시 조촌동․미룡동․신관동․내흥동, 옥구읍 옥정리, 나포면 장상리․나포

리․옥곤리, 성산면 여방리․창오리․도암리․둔덕리, 대야면 산월리, 개정면 아동리, 옥산면 당북리․
서수면 관원리 등이 있다. 군산시의 전 지역에서 분묘유적이 상당수 조사되어, 군산지역의 고

분문화와 그 변천과정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고고학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군산 고분문화의 지

역성을 강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분묘유적의 조사내용을 유적별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개정면 아동리와 술산면 축산리에서는 청동기시대 직립 옹관묘와 석관묘군이 조사되었다. 석

관묘에서 마제석검과 석촉이 부장된 상태로 출토되어, 군산지역의 청동기시대 묘제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즉 청동기시대 때 군산지역에는 지석묘보다 옹관묘 혹은 석

관묘를 주묘제로 채택한 토착세력집단이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해 주었다. 더욱이 군산시 미룡

동에서 등고선과 평행되게 동서로 장축방향을 둔 청동기시대의 석관묘가 지표조사 때 발견되

어 관심을 끌었다. 오성산 동쪽 구릉상에서 상석의 평면형태가 방형에 가깝고 그 길이가 

400cm 내외의 기반식 지석묘가 조사되었다. 그런가하면, 군산시 신관동과 옥구읍 선제리를 비

롯해 여러 곳에서 10여 기의 지석묘가 더 분포된 것으로 밝혀졌지만, 그 밀집도는 서해와 마주

하는 고창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조촌동에서는 주구토광묘 2기, 석관묘 2기, 석

곽묘 5기, 석실분 18기 등 27기의 고분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금동제이식, 생산활동의 일면을 

보여주는 토기류와 철기류, 목관을 장식하는데 쓰인 관장식과 관못 등 모두 80여 점이 출토되

었다. 성산면 여방리 기린마을 유적에서는 그 구조가 다른 88기의 다양한 고분이 조사되었는

데, 석곽묘와 석실분 등 45기의 백제고분이 주종을 이루었다. 여기서 조사된 횡혈식 석실분은 

백제가 수도를 부여로 옮긴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조영된 것으로 6세기 중엽을 전후한 시기로 

편년되었다16). 이처럼 이들 분묘유적에서 마한부터 고려까지의 유물이 다량으로 출토되어, 군

산을 비롯한 금강 하류지역 묘제의 변천과정과 함께 마한의 54개 소국 중 두세 개가 군산지역

을 무대로 발전했을 개연성도 암시해 주었다. 

  대야면 산월리에서는 토광묘와 옹관묘, 주구묘, 수혈식 석곽묘와 횡혈식 석실분 등 그 구조

가 다른 고분에서 59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옹관묘와 주구묘 등 마한과 관련된 고분과 

석실분을 비롯한 백제고분이 상당한 거리를 둔 상태로 조사되었다. 특히 분묘유적의 입지, 석

실분의 축조방법, 석실의 평면형태, 연도의 길이와 방향, 유물의 조합상과 부장방법 등은 종래

에 밝혀진 백제고분의 속성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 유적은 마한부터 백제까지 묘제의 변

천과정과 함께 마한이 백제에 어떻게 병합되었는가와 백제의 대내외 관문지로서 군산이 담당

16) 崔完奎, 1997, 錦江流域 百濟古墳의 硏究, 崇實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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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당시의 역할과 사회상을 밝히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아울러 군산에 지역적인 

기반을 두고 산월리에 석실분을 만들었던 토착세력집단이 백제의 중앙세력과 긴밀한 교류관계

를 유지하면서 발전했을 개연성도 시사해 주었다.

  고려시대의 횡구식 석곽묘와 조선시대의 토광묘가 조사된 분묘유적도 빼 놓을 수 없다. 옥구

읍 옥정리, 미룡동, 성산면 도암리와 대명리, 나포면 나포리에서는 석곽의 폭이 넓고 벽석의 높

이가 낮은 횡구식 석곽묘가 조사되었다. 특히 미룡동과 성산면 대명리에서는 횡구식 석곽묘에

서 청자접시가 출토되어, 고분의 축조시기와 그 성격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었

다. 성산면 창오리와 대명리, 서수면 관원리에서는 분청사기와 백자가 토광묘에서 상당량 출토

되었다.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면서 분청사기의 종류와 기형이 매우 다양

해 우리나라의 도자사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군산 내흥동 Ⅱ-A-30호 토광묘

에서는 청동수저와 저부에 ‘地’자가 음각된 백자발, 백자화형완, 백자접시 등이 벽감에서 출

토되었다17). ‘地’자명 백자발은 중앙 관요에서 생산된 것으로 당시 군산지역의 경제상과 사

회상을 연구하는데 값진 자료로 평가된다.

  다섯째로, 전주권광역상수도사업구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두 개소의 문화유적이 조사되었다. 

하나는 수혈식 석곽묘와 횡혈식 석실분, 민묘, 조선시대 저장공이 조사된 옥산면 당북리 유적

이다. 산줄기의 정상부에 입지를 둔 석곽묘와 석실분은 모두 지상식으로 분구의 가장자리에 호

석이 돌려져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처럼 분구의 가장자리에 호석이 돌려지고 지상식 매장주체

부와 같은 유구의 속성은 마한의 묘제적인 전통이 계승되었을 것으로 점쳐진다. 다른 하나는 

토광묘와 주구묘, 옹관묘, 고려시대 건물지와 민묘 등이 조사된 군산시 신관동 유적이다. 군산

지역에서 백제의 옹관묘와 토광묘가 처음 조사된 곳으로 향후 군산지역 토착세력집단의 묘제 

변천과정을 규명하는데 값진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비록 상수도공사 구역에 포함된 일부 지역

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여섯째로, 마한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조성시기와 성격을 달리하는 다양한 문화유적이 조사된 

서수면 관원리 Ⅱ-가 유적이다. 종래의 지표조사에서 문화유적의 밀집도가 매우 높은 곳으로 

마한 주거지 28기와 수혈유구 10여 기, 횡혈식 석실분 1기, 고려부터 조선까지의 토광묘 5기, 

석관묘와 구상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주거지는 대부분 화재로 폐기된 것으로 장란형토기를 비

롯해 다양한 기종의 생활용기가 상당량 출토되어 주거지의 조성시기와 그 성격을 밝히는데 중

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특히 3호와 20호 주거지에서는 주거지의 벽면을 따라 시설된 연도

부가 정연하게 확인되어, 노지와 연도부의 구조를 밝힐 수 있는 값진 자료로 평가된다. 산줄기

의 정상부에 입지를 둔 횡혈식 석실분은 전형적인 웅진기 유형으로 당시 백제의 중앙과 재지

세력과의 교류관계를 규명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군산지역 시대별 문화상의 특징을 보여준 고고학 자료가 쏟아진 내흥동 유적이

다. 장항-군산간 철도연결사업구간 발굴조사에서 신생대 제4기 갱신세의 유기물 포함층 2개소, 

구석기시대 문화층 1개소, 신석기시대 유물 퇴적층 2개소와 노지 1기, 마한 주거지 3기와 원형 

수혈유구 60여 기, 백제시대 석실분과 석곽묘 2기, 매납유구 1기, 고려부터 조선까지 토광묘 

17) (財)忠淸埋藏文化財硏究院, 2002, 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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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기, 건물지 1기, 주거지 8기, 시대미상의 소성유구 5기와 수혈유구 6기, 저장공 2기, 경작유

구 1개소 등 294기의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유구 중 Ⅲ지점과 Ⅳ지점에서 

확인된 구석기시대의 문화층과 유기물 포함층이 가장 관심을 끌었다. Ⅲ지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중기와 후기 구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신생대 제4기 갱신세의 유기물 포함층이 확인되었으며, 그 

위층에서는 격지를 비롯하여 후기 구석기시대의 석기류가 출토되었다.

3. 역사적 배경

1) 선사시대의 군산

  군산에 언제부터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가를 추정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군산 내흥

동 유적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군산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후기 구석기시대로 추정된

다. 기원전 7,000년경부터 시작된 신석기시대의 초기에는 본격적인 농경 단계로 진입하지 못했

다. 그리하여 신석기시대의 문화유적은 대체로 큰 하천변이나 해안가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금강의 관문인 군산은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있어, 이 시기에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천혜

의 자연환경을 갖춘 곳이다. 이를 입증해 주 듯 선유도와 개야도, 가도, 내초도, 노래섬, 띠섬, 

비응도, 오식도 등의 도서지역에서 대략 20여 개소의 패총이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농경생활은 기원전 1,0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청동기문화와 함께 시작

되었으며, 기원전 700년 무렵에서야 비로소 정착농경 단계로 들어선다. 이 시기에 해당하는 문

화유적으로는 성산면 도암리와 고봉리, 서수면 관원리에서 조사된 송국리형 주거지와 마제석검

이 출토된 개정면 아동리 석관묘를 비롯하여 지석묘와 옹관묘, 패총, 유물산포지 등이 있다. 이

들 문화유적은 장계산부터 영병산까지 뻗은 산줄기와 오성산 주변, 그리고 구릉지대가 발달한 

개정면과 서수면 일대에 밀집되어 있다. 기원전 300년을 전후한 시기에는 고조선 유이민의 남

하로 지석묘 사회가 급격히 해체되면서 마한 사회의 형성으로 이어진다. 한편 삼국지 동이전 

한조에는 마한에 모두 54개의 소국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마한의 영역이 오늘날 경

기 서해안, 충남, 전북, 전남 등에 걸쳐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소국은 현재의 군 단위

마다 하나씩 있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군산지역에는 두세 개의 소국이 자리하고 있었

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문화유적으로는 격자문과 승석문이 타날된 적갈색 연질

토기편이 수습된 60여 개소의 패총과 200여 개소의 유물산포지, 군산시 조촌동과 신관동, 내흥

동, 대야면 산월리, 성산면 둔덕리, 서수면 관원리에서 조사된 토광묘, 옹관묘, 주구묘 등이 있

다. 이렇듯 군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 이전

까지 인근지역에 비해 선진지역으로 발전했을 개연성이 높다.

2) 삼국시대의 군산

  삼국시대에 군산지역은 마한의 영토에서 백제의 세력권으로 편입되었으며, 그 시기는 온조왕

대라고 적혀 있는 삼국사기의 기록과는 달리 대략 4세기 중엽의 근초고왕대로 추정된다. 그

의 남진정책에 따라 군산을 포함한 전북지역 일대가 백제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오늘날의 군산지역과 관련된 곳으로 사기에 그 이름이 보이는 백제시대의 지명은 시산군,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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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량현과 부부리현이다. 이들 지역은 삼국통일 후인 경덕왕 16년(757) 지방통치조직의 정비과

정에서 임피군과 그 관할인 옥구현, 회미현(현재의 회현면)으로 각각 그 이름이 바뀌었다. 임피

군은 또 이들 옥구현과 회미현 이외에 함열현까지도 거느리고 있었다. 요컨대, 오늘날과는 달

리 이 지역의 중심은 임피였으며, 이 같은 체제는 사실 백제시대의 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

로 추정된다.

  삼국시대의 군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 조촌동․신관동․내흥동, 성산면 여방리․도암리, 

옥구읍 옥정리, 나포면 장상리, 대야면 산월리, 옥산면 당북리, 서수면 관원리 등 금강 유역 일

대에서 발굴된 백제시대의 고분이 주목된다. 이들 중 성산면 여방리에서 은제 팔찌와 반지․순
금제 화판장식, 조촌동에서 금동제 귀고리, 대야면 산월리에서 환두대도가 출토됨으로써, 이 무

덤에 묻힌 주인공이 상당한 세력을 보유한 권력자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나포면 장상리

와 대야면 산월리의 발굴성과는 인근 익산시 입점리나 웅포리 고분군과 마찬가지로 금강유역

을 중심으로 유력한 지방세력이 활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들 토착세력집단은 분

명 중앙과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 성장한 세력으로 추정된다. 이들 세력은, 특히 백제의 수도

가 한성에서 웅진으로 옮겨진 이후 이곳 금강유역이 대내외의 관문으로서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됨에 따라, 이를 발판으로 중앙세력과 좀더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국 말기의 이 지역의 상황과 관련하여 오성산의 전설도 빠뜨릴 수 없다. 이 전설은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이 백제와 나당 연합군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던 격전지의 하

나였음을 보여준다.

3) 고려시대의 군산

  고려사에 의하면, 군산이라는 지명은 고려 후기에 와서 비로소 등장한다. 그것도 처음에는 

군산도라는 이름이 오늘날의 군산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고군산 지역을 가리키는 지명

으로 먼저 사용되었음이 분명하다. 이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군산이 등장하는 것은 이보

다 훨씬 뒤인 조선시대의 일이다.

  고려시대에 군산의 중심이 되었던 곳은 오히려 임피현이었다. 임피현은 비록 고려 초에 현으

로 강등된 처지였지만, 군으로 있었던 신라 때에 이어서 옥구현과 회미현을 그 속현으로 하여 

관할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부윤현과 만경현까지도 관할하고 있었다. 당시 속현에는 수령이 

파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현인 임피의 현령이 옥구현과 회미현 등을 함께 다스려 나갔다. 여

기에서 임피현은 물론 오늘의 군산시 임피면에 해당하며, 옥구현은 군산시 옥구읍 일대, 그리

고 회미현은 군산시 회현면에 각각 해당한다. 그리고 부윤현과 만경현은 오늘의 김제시 만경읍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다. 요컨대 오늘날과는 달리 당시 임피현은 옥구현과 회미현의 상위 행정 

구역으로서 이 지역의 중심지였던 것이다. 이 같은 임피 중심의 행정체제는 고려 말까지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또한 임피는 조창이 설치된 서해안의 요충지였다. 고려 정부는 농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조

세를 수도 개성으로 운반하는 조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남도의 해안과 강가에 모두 12개

의 조창을 설치하였으며,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임피의 조종포에 설치된 진성창이었다. 조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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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고려말 극심했던 왜구의 약탈 대상이 되었다. 진성창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공민왕대에는 

왜구의 잦은 약탈을 피하여 내지 깊숙한 곳으로 옮겨지기도 하였다. 우왕 8년(1380) 5백척의 

대선단을 이끌고 진포에 쳐들어 온 왜적을 대파한 진포해전에서의 승리는 왜구의 노략질에 치

명타를 가한 것이었다. 이 싸움은 최무선이 만든 화포를 처음으로 사용하여 왜구를 격멸하였다

는 점에서도 전사상 매우 큰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

4) 조선시대의 군산

  조선시대에 들어와 옥구현이 임피현의 속현으로부터 독립하여, 임피현과 함께 옥구현에도 지

방관이 파견되기 시작하였다. 회미현은 옥구현에 편입되었다. 읍의 규모는 고려시대에 이어 여

전히 임피현이 옥구현보다 컸다. 전라우도에 속했으며, 인구는 18세기 후반의 경우 대략 4만 

명 이상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며, 다른 도시처럼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서울까지는 5일 

내지 6일, 전주까지는 하루가 걸리는 거리였다.

  군산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 태조 6년(1397) 옥구현에 진이 설치되었으며, 첨절제사가 임용

되어 인근 군현의 군사를 통괄하면서 옥구현의 통치를 담당하였다. 이후 군제가 진관체제로 개

편되면서 세조 5년(1459) 옥구진이 혁파되고 현감이 임용되어 읍치를 담당하였다. 조선 초에는 

옥구현에 전라도 수영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조선말까지 지속된 진포 수덕산 자락의 군산진은 

선유도의 고군산진이 옮겨온 것으로 옥구진이 혁파될 무렵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만호(종4품)

가 임용되다가 숙종 36년(1710) 첨절제사(종3품) 진으로 승격되었으며 군사와 조운을 관장하였

다. 선유도에는 숙종 원년(1675)경에 군산진과는 별도의 진이 다시 설치되었다.

  군산지역은 또한 조운의 요로로 군산창이 설치되었던 곳이다. 당시에는 육상교통에 많은 제

한이 따라 세곡을 바닷길로 운송하였으며, 일찍부터 군산지역은 조창이 설치되어 세곡운송의 

거점이 되었다. 중종 7년에 설치된 군산창은 용안의 득성창이 옮겨 온 것으로, 조선 초에는 노

인성창이 있었다. 군산창은 영광의 법성창과 함께 전라도의 대표적인 조창으로 영․정조대의 경

우 전주, 진안, 장수, 태인, 금구, 임실, 군산 등의 세곡을 관장하였다. 조선시대 군산의 역사는 

조운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조선시대 때 군산을 빛낸 인물로 최호 장군이 있다. 그는 조선 중기의 무신으

로 선조 7년(1574) 무과에 급제하고 1594년에 함경도 병마절도사가 되었다. 충청도 수군절도사

로 재임 중이던 1596년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였으며,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칠천량해전에서 분

전하다가 전라우수사 이억기와 함께 순절하였다. 그의 호국정신을 추모하기 위해 1729년 개정

면 발산리에 사당이 건립되었으며, 1990년부터는 해마다 음력 7월 16일에 추모제를 지내고 있

다.

    

5) 근대시대의 군산

  군산이 대한제국의 칙령에 의해 개항된 것은 1899년 5월 1일의 일이다. 개항과 동시에 한국

정부는 옥구감리서 및 인천세관 관할의 군산세관을 설치하여 행정사무를 개시하였다. 이후 

1906년 정부관제 개편으로 감리서가 폐지됨과 동시에 옥구군이 옥구부로 개편되었는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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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만시설 확장을 위하여 강안을 매축하고 고정 기교 1기를 설치함으로서 비로소 근대적인 

항구로서 시설을 갖추게 되었다.

  한일합방 직후인 1910년 9월에는 조선총독부 지방관제가 발포되어 옥구부와 군산부가 개편

되었다. 그 해 10월 1일 군산부청이 설치되면서 활기를 띠게 된 군산항은 이후 호남철도와 전

주-군산간의 도로가 개통되면서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편리한 항구로써 급격한 발전을 하게 

되었다. 비옥한 토지에 자리잡고 있는 군산에 개항 초부터 일본인들이 앞 다투어 진출하여 농

장을 형성, 확대해 나갔던 만큼 군산항은 쌀의 수출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

서 1920년대에는 한국의 전체 쌀 수출량의 20% 이상을 군산항에서 실어갔으며 1937년 중일전

쟁 이후 한국이 병참기지가 되면서부터 쌀의 집산지인 군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공출이 더 

심하였다. 

  이렇듯 다른 지역에 비해 일본인 거주자의 수도 많고, 수탈의 강도도 높았던 군산이었기에 

일인에 대한 저항의식도 그만큼 강하게 나타났다. 1919년 3월 5일 개정면 구암리 영명학교의 

교사,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만세운동을 일으킨 이후 군산지역에서는 계속적으로 항일운동이 

일어났다. 특히 군산항이 발달함에 따라 노동자 수가 증가하면서 정미소의 미선공이나 부두 노

동자들의 노동쟁의를 비롯하여 일본인 농장주들의 과중한 소작료 납부요구에 대한 소작농들의 

항쟁 등이 자주 일어나게 되었다. 이 밖에도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1937년부터 조선일보에 연

재된 백릉 채만식의 탁류로서, 이 소설에는 미두장을 배경으로 1930년대 군산의 사회상과 생

활상이 잘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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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  주변유적 현황 및 지명유래

1. 옥구읍성 내 문화유산 현황

1) 현충단 : 현충단의 전신은 최치원(崔致遠), 조태채(趙泰采), 이건명(李健命) 등을 배향하던 

‘삼현사(三賢祠)’로서 1027년에 최익현(崔益鉉)을 추가 배향하면서 그 명칭을 ‘(사현사)四賢
祠’라고 바꿨다. ‘삼현사’는 영조 40년(1764)에 옥구읍 상평리에 창건되었다가, 고종 5년

(1868)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하여 훼철되었다. 그 후 광무4년(1900) 문종각(文鍾覺) 등에 

의하여 현재 위치에 중수되었으며, 1927년 (면암 최익현)勉庵 崔益鉉을 추가 배향하고, 그 명칭

을 ‘(사현단)四賢壇’라고 고쳤다. 다시 1964년 (둔헌 임병찬)遯軒 林炳瓚을 추가로 배향하여 

명칭을 현충단이라 하였다. 따라서 현재 현충단에는 문창후 최지원과 충익공 조태채, 충민공 

이건명, 면암 최익현, 둔암 임병찬 등 5인을 배향하고 있으며, 매년 옥구향교의 춘추 석전제가 

행해지는 즈음을 택하여 2회 제향을 드리고 있다. 사당은 옥구향교의 서쪽으로 약 50m 지점의 

약간 경사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사당의 배치는「현충단」이라는 현찬이 걸린 좁은 문을 지나 

들어가면 경내에 죄측으로부터 문창후 최선생, 충익공 조선생, 충민공 이선생, 면암 최선생, 둥

헌 임선생이라고 쓰인 석조 위패가 일정한 간격으로 모셔져 있고, 한쪽 구석에는 (이명익)李明
翊이 비문을 짓고, 문종각(文鍾覺)이 써서 1938년에 세운 ‘(삼현단단정비)參賢檀檀庭碑’가 있

다.

2) 문창서원 : 문창서원은 숙종 때 건립되었고 1969년 재건립되었다. 1969년 옥구 유림들의 발

의로 건립된 문창서원은 옥구향교 경내에 자리하고 있는데 고운 최치원의 위패를 모시고 있다. 

서원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으로 짜임새 있게 이루어져 있다. 초석은 잘 다듬어

진 원형의 화강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공포는 이익공식으로 짜여져 있으며 화려하게 단청이 입

혀 있다. 건물의 보전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3) 자천대 : 자천대는 원래 옥구군 선연리의 동산에 있었는데 일제말기에 군용비행장으로 편입

되자 당시 옥구 유림에서 발의하여 이를 옥구향교 경내에 옮기고 ‘경현제(景賢薺)’라 하였다

가 1967년 중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자천대는 

서해안에 위치하며 지형은 넓고 평평하며 샘과 돌이 가히 즐길만하다. 세상에 정하기는 최치원

이 놀던 곳이라 한다‘ 고 하여 자천대의 위치와 유래를 적고 있다. 건물은 원주형의 초석을 

사용해서 지은 2층 누각으로서 2층 마루주위에는 난간을 대고 원주위에 가구된 공포는 주심포

와 익공식의 절충식으로 곱게 단청되어 있다.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16호이다. 

4) 옥산서원 : 옥산서원은 옥구향교와 담장 하나를 경계로 이웃하고 있는데, 숙종때 건립되어 

고종 5년(1868) 대원군의 서원철폐 정책으로 폐쇠되었다. 그 후 1929년 봄에 재건립되었다. 서

원에서 (문창후 최치원)文昌侯 崔致遠을 비롯하여 (문충공 김용이)文忠公 金用泥, (선무공신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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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宣武公臣 金浣, (선무공신 전영방)宣武公臣 田永芳, (중헌 강진문)竹軒 姜進文, (양성재)養性
齋, (강진백)姜進伯, (이위헌)而立軒, (김경신)金景信, (송헌)松庵, (김업)金嶪, (진무공신 김여생)

振武功臣 金麗生, (우봉 신석보)郵峰 申碩輔, (신대욱)申大旭, (모극헌)慕極軒, (두안복)杜安復, 

(신암 문창현)申庵 文昌炫 등이 모셔져 있다. 서원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맞배지붕 건물

로 초석은 편평한 자연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둥은 원형으로 잘 정제되어 있다. 정면 기둥위

에는 보머리와 창방머리를 간략하게 가구하였으며 창방 사이에 각각 4개씩의 소로를 얹고 있

다. 말쑥하게 단장이 되어있어 건물의 관리와 보존 상태가양호한 편이다.

5) 옥구향교·옥구향교 대성전(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96호) : 옥구향교는 조선 태종 3년(1403) 

옥구읍 이곡리에 창건되었으며, 성종 15년(1484)에 현재의 상평리 동북방 광월산 북쪽으로 옮

겼다가, 인조 24년(1646)에 현 위치로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대성전에는 (공자)孔子를 

중심으로 (안자)顔子, (증자)曾子, (자사)子思, (맹자)孟子, 그리고 중국 송대의 4현 즉, (주돈신)

周敦頣, (정호)程顥, (정신)程頣, (주희)朱熹를 배향하고, 우리나라의 18현을 즉, 동벽에는 (설총)

薛聰, (안향)安珦, (김굉필)金宏弼, (조광조)趙光祖, (이황)李滉, (이이)李珥, (김장생)金長生, (김집)

金集, (송준길)宋浚吉을, 서벽에는 (최치원)崔致遠, (정몽주)鄭夢周, (정여창)鄭汝昌, (이언적)李彦
迪, (김인후)金麟厚, (성혼)成渾, (조헌)趙憲, (송시열)宋時烈, (박세채)朴世采를 배향하고 있다. 대

성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명륜당은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

지붕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전사재는 정면 5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다. 양사재는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이고, 부속건물로는 외삼문과 내삼문 그리고 교직사가 있다. 이 

향교 내에는 단군묘가 있으며 그 옆에는 최치원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는 문창서원이 있다. 양

사재 뒷면에는 세종대왕 숭모비와 비각이 있다. 문화재자료 96호이다. 

6) 상평리 비석군 : 옥구향교에 들어가는 도로 오른 쪽에 20기의 비석이 세워져 있고 옥구향교

의 외삼문 바로 앞 양쪽에도 여러 기의 비석들이 세워져 있는데, 거의가 선정비이거나 불망비

이다. 이 중 ‘(영상김공육균후변민비)領相金公堉勻後便民碑’는 높이 168cm, 너비 59cm, 두께 

21cm이며, 숙종 9년(1683) 3월에 세운 비로서, 효종 때 영의정 (김육)金堉이 호남에 대동법을 

실시하여 농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준 것을 기념하여 세운 것이다. 전면에는 ‘(금지대동 고

지정전)今之大同 古之井田’이라 하여 대동법은 고대의 정전법과 같다는 대동법을 찬양하는 글

귀가 새겨져있다. 이 이외에 숙종 9년(1683)에 세워진 ‘(이후굉만세불망비)李侯宏萬世不忘碑’, 

숙종 14년(1688)에 세워진 ‘(김후덕기강명균휼선정비)金侯德基剛明均恤善政碑’를 비롯하여 

‘(도순찰사구공봉서청덕선정비)都巡察使具公鳳瑞淸德善政碑’, ‘(도순찰사이공병문청덕애민선

정비)都巡察使李公秉文淸德愛民善政碑’, ‘(어사심공상학영세불망비)御使沈公相學永世不忘
碑’, ‘(이후완인화강명청덕선정비)李候梡仁化剛明淸德善政碑’, ‘(이후숭언청덕귀애비)李侯崇
彦淸德貴愛碑’, ‘(송후능규청덕선정비)宋侯能圭淸德善政碑’, ‘(박후재영세불망비)朴侯在永世
不忘碑’, ‘(김후기찬영세불망비)金侯基纘永世不忘碑’, ‘(채후동규여세불망비)蔡侯東奎永世不
忘碑’, ‘(이후종건여세불망비)李侯種健永世不忘碑’, ‘(김후봉호영세불망비)金侯鳳鎬永世不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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碑’, ‘(기후봉호영세불망비)奇侯亮衍永世不忘碑’, ‘(이후동우영세불망비)李侯東宇永世不忘
碑’, ‘(이후건면선정유애불망비)李侯健命善政遺愛不忘碑’, ‘(조후태채인화강명선정비)趙侯泰
采仁化剛明善政碑’ 등이 있다. 이들 비석은 모두 이 지역 수령을 지낸 자들의 선정비, 영세불

망비로서, 선정의 내용을 축약한 간략한 글귀가 함께 적혀 있다.

2. 지명유래

1) 옥구읍 : 군산시의 서부에 위치한 읍이다. 읍의 중앙으로 영병산(사자암산)과 고도 50m 내외

의 구릉지가 분포하며, 만경강과 접한 남쪽으로는 수산이곡평야, 옥봉평야, 선제평야 등의 해안 

간척지가 펼쳐져 있다. 옥구읍성, 옥구향교, 자천대, 군산공항 등이 있으며, 회현면·옥산면, 시

내로 통하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읍소재지인 선제리를 비롯하여 옥정리·상평리 등 7개 법

정리를 관할하고 있다. ‘옥구’란 지명은 『삼국사기지리기』(임피)에 “옥구현은 본시 백제

의 마서량현으로 경덕왕이 개명하여 지금도 그대로 한다.”라는 기록으로 처음 등장하며, 유사

한 내용이 『고려사지리지』(임피)와 『신증동국여지승람』(옥구)에 실려 있다. 『세종실록지리

지』의 “고속현(古屬縣)이 하나이니, 회미(澮尾)는 본래 백제의 부부리현(夫夫里縣)이었는데, 

신라에서 회미로 고쳐서 (중략) 본조 태종 3년(1403년) 계미에 본 현에 내속(來屬)하였다.” 라

는 기록을 통해 현재의 회현면 일대에 있던 회미현을 속현으로 두었음을 알 수 있다. 옥구의 

다른 표기인 마서량과 옥산(玉山)이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여지도서』의 군명조에 기록되

어 있으며, ‘옥산’이란 표기는 현재 옥산면으로 계승되어 사용되고 있다. 조선 후기에 옥구

현은 8개의 면을 관할했다는 기록이 『동국여지지』에 보인다. 이후 『여지도서』에 (동)현내

면·박지산면·풍촌면·장제면·(서)현내면·정지산면·미제면·북면의 8개 면을, 『호구총

서』에 동면·박면·풍면·장면·서면·정면·미면·북면의 8개 면, 83개 리를 관할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때 면 지명의 표기자 일부가 탈락되어 지명 사용의 편의를 도모했음을 알 수 

있다. 1914년에 임피군을 병합하여 옥구군으로 편제하고 10개 면, 93개 리를 관할하였다. 『호

구총수』에 정면은 우포리(牛浦里)·오리곡리(五里谷里)·둔산리(屯山里) 등 14개 리를 관할하

였고, 서면은 옥정동리(玉井洞里)·척동리(尺洞里)·대사리(大寺里) 등 8개 리를, 박면은 봉황리

(鳳凰里)·박지산리(朴只山里)·사정리(沙汀里) 등 7개 리를 관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시대에는 옥구현 정면·서면·박면 일대의 지역으로 1910년에 군산부에 편입되었다. 1914

년 정면·서면·박면의 일부를 병합하여 구읍면(舊邑面)을 신설하였다. 1931년에는 옥구면으로 

변경되었고, 1908년 읍으로 승격한 후 1995년 군산시로 통합되어 현재에 이른다.

2) 옥구읍 상평리 : 본래 옥구군 서면의 지역으로서 옥구 군청이 있었으므로 옥구읍내 또는 구

읍내라 하였는데, 1910년 군산부에 편입되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구성리, 문외

리, 대사리, 이곡리와 신성리, 개정리의 각 일부와 동면의 교촌, 남내리, 남외리, 저전리, 신흥

리, 동외리, 동내리, 백석이리와 박면의 평류리 일부를 병합하여 상평리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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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평리 읍내(邑內) : 상평리 읍내 마을은 옥구향교가 있는 마을로 500여년의 전통이 있다. 

그리 높지 않은 광월산 아래에 조선시대에 옥구현의 관청(오늘의 군청에 해당)이 있었던 곳이

다. 상평이란 뜻은 윗뜰이란 뜻을 한문식으로 지은 이름이고 읍내란 고을 안에 있는 곳이라 생

각된다. 유물과 문화재로 옥구향교가 있고 향교에는 대성전과 명륜당이 있고 경내에는 단군왕

을 모신 단군성전이 있다. 그리고 문창서원이 있고 하제에서 옮긴 고운 최치원(신라 때 대학

자) 선생이 공부했다는 자천대가 옮겨와 있다. 그밖에 훈민정음 창제 기념비와 옥구현과 인연

이 깊은 다섯 분의 제사를 모시는 제단인 5현단과 옥구향현을 모신 옥산서원이 있다. 오현이라 

함은 최치원, 이건명, 조태채, 최익현, 임병찬이다. 마을에는 여산 송씨와 풍양 조씨가 많이 산

다. 구 상평초등학교가 있으며 향교로 가는 곳에는 선정비, 공적비,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다. 

특히 읍내 마을의 미나리는 이 지방에서는 유명했었다.

4) 상평리 광월(光月) : 상평리 광월마을은 광월산이 있다고 해서 불러지는 이름이다. 읍내 마

을과 같이 옛날 옥구읍 성내에 있었던 마을로 지금도 서쪽을 서문(西門) 또는 서문밖이라 부른

다. 이 마을은 토지가 비옥하여 특산물로는 마늘, 생강, 파가 많이 생산되며 읍내 마을 미나리

도 함께 유명했었다. 광월산 앞에 있는 남산의 북쪽 마을은 서면 대사리였다. 이곳에서 한말의 

임병찬 의병장이 출생했다. 대부분 농사에 종사하고 있으며 성씨로는 여산 송씨가 많이 살고 

효자로는 박동표와 여산 송씨의 효열비가 있다. 한편 마을에는 1천년을 자랑하는 느티나무(괴

목)가 있으며 남산말, 한절, 장절이라고도 하며 토성 남문밖 서쪽에 있다하여 서편말이라고도 

불렀다 한다.

5) 상평리 신덕(新德) : 상평리 신덕 마을은 읍내 마을의 목과실쪽 버스 정류장 옆 남쪽 마을이

다. 옛날에는 성밖에 있었던 마을이다. 조선 초기 읍내마을에서 분리되어 현재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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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1. 조사구역(옥구읍성) 및 주변 유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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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2. 구한 말(1919년) 지형도에 표기된 옥구읍성(조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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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3. 1872년 지방도(옥구현)



- 19 -

지도 4. 옥구읍성 현황도(조사구역 표기)

사진 1. 옥구읍성 항공 사진(조사구역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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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조사 내용

1. 유적의 입지와 주변 환경

○ 군산 옥구읍성 내아 및 객사 추정 터는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상평마을에 위치한다. 

○ 옥구읍성이 자리한 옥구읍 상평리 일대는 옥구읍의 중심지로서, 해발 50m 내외의 나지막한 

구릉지와 만경강 북안의 넓은 충적지(옥구평야)가 조화롭게 형성되어 있다. 

○ 광월산 남쪽 봉우리(해발 75m) 동쪽과 서쪽 산줄기를 따라 옥구읍성의 성벽이 펼쳐져 있다.

2. 조사 방법 및 내용 

○ 금번 시굴조사 구역은 크게 추정 객사 터(이하 A구역)와 동헌 및 내아 터(이하 B구역) 2구역

으로 나뉜다. A구역은 행정구역상 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627-5번지 일원으로, 현재 주차장 

또는 나대지이다. B구역은 옥구읍 상평리 510-12번지이며, 현재 상평초등학교 본관 북쪽 후

원에 해당한다. 

1) 추정 객사 터(A구역)

○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쇄석 및 잡목을 제거하고, 총 3개의 트렌치를 구획하여 시굴조사를 진

행하였다. 길이 15∼40m, 너비 3m의 트렌치를 동북-서남 또는 서북-동남 방향으로 지형에 

맞춰 구획한 후 상부 퇴적토를 제거하였다.

○ 조사 결과, 1·2번 트렌치에서 조선시대 건물지와 관련된 추정 적심·담장·배수로 등이 확인되었다. 

○ 추정 적심은 1·2번 트렌치를 걸쳐 분포한다. 1트렌치에서 총 2기, 2트렌치에서 총 7기가 확

인되었다. 적심은 길이 20∼40cm 내외의 할석으로 조성되었다. 평면형태는 직경 1m 내외의 

원형이다. 약 2m의 주간거리를 두며, 남쪽 2기 동-서 방향, 북쪽 3기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

었다. 

○ 적심의 배치양상으로 보아, 정남향을 바라보는 대형 건물지가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외 북쪽에서 확인된 적심들은 평면형태가 직경 50cm 내외의 원형이다. 대형 건물지 적심의 

배치와 맞지 않고, 적심이 상대적으로 작아 별개의 건물지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다.

○ 추정 담장은 1·2번 트렌치 남쪽 구역에서 확인되었다. 동-서 방향으로 진행하며, 배치양상

으로 보아 하나의 담장으로 추정된다. 길이 20∼30cm 내외의 소형 할석을 외측으로 맞춘 후, 

그 안쪽에 길이 30∼40cm 내외의 할석을 채워 축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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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배수로는 2트렌치 북쪽 구역에 위치한다. 진행방향은 남-북쪽으로, 길이 20∼40cm 내외

의 부정형 할석으로 조성되었다. 적심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함을 고려하면, 대형 건물지와 

관련된 배수로로 추정된다.

○ 유구 상면에서 조선시대 백자편과 토기편,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A구역에서 확인된 대형 건

물지는 조선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2) 추정 동헌 및 내아 터(B구역)

○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잡목을 정리하고, 총 2개의 트렌치를 구획하여 시굴조사를 진행하였

다. 길이 25m, 너비 3m의 트렌치를 동북-서남 방향으로 지형에 맞춰 구획한 후, 상부 퇴적

토를 제거하였다.

○ 조사 결과, 2번 트렌치 북쪽에서 건물지로 추정되는 기단·적심·초석 등이 확인되었다.

○ 추정 기단은 2트렌치 북쪽 구역에서 확인되었다. 1기의 기단일 가능성이 높으나, 중앙이 단

절되었음을 고려하면, 별개의 기단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진행방향은 남-북 방향

이며, 40~50cm의 판석형 석재와 할석이 외측면을 정연하게 살려 석렬을 이룬다. 

○ 추정 적심은 기단열 사이에서 확인되었다. 평면형태는 직경 1m 내외의 원형이며, 길이 30cm 

내외의 할석으로 조성되었다. 적심 동쪽에 초석으로 추정되는 석재가 있다. 

○ 시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백자편과 토기편, 기와편이 다수 출토되었다. 또한 

북쪽 기단에서 상평통보 1점이 수습되었다. B구역에서 확인된 건물지 역시 조선시대에 조성

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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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 조사성과 및 조사단 의견

○ 금번 조사는 옥구읍성 내아 및 객사 터(상평리 510-12번지와 627-5번지 일원)를 시굴하여 

건물지의 흔적 및 부속 유구의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 조사결과, A구역(추정 객사 터) 1·2트렌치와 B구역(추정 동헌 및 내아 터) 2트렌치에서 

건물지와 관련된 담장·기단·적심·배수로·초석 등의 석렬유구가 확인되었다. 

○ 유구를 덮고 있는 상부 퇴적층에서 조선시대 백자편, 기와편 등의 유물들이 다수 출토

되어, 조선시대 건물지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특히 A구역(추정 객사 터)에서 조사된 

건물지는 초석 등의 규모가 작지 않고, 다수의 기와가 수습된 점으로 보아 민가와 관련

된 건물지일 가능성은 낮다. 특히 건물지의 장축방향은 정남쪽으로, 이는 1872년 옥구

현 지방도에 표기된 객사 건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A구역에서 조사된 건물지

는 객사와 관련된 흔적으로 추정된다.

○ 금번 시굴조사에서 드러난 건물지 관련 유구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추가 발굴조사

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복원 계획안이 수립

되어야 한다. 

군산대학교 가야문화연구소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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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굴조사 사진자료

사진 1. 군산 옥구읍성 추정 내아 및 객사 터 시굴조사 원경

사진 2. 군산 옥구읍성 추정 내아 및 객사 터 시굴조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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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 군산 옥구읍성 A구역 조사 후 전경

사진 4. 군산 옥구읍성 A구역 1, 2트렌치 조사 후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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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 군산 옥구읍성 A구역 1트렌치 조사 후 전경

사진 6. 군산 옥구읍성 A구역 1트렌치 추정 담장 세부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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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7. 군산 옥구읍성 A구역 1트렌치 추정 적심 세부 근경1

사진 8. 군산 옥구읍성 A구역 1트렌치 추정 적심 세부 근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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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군산 옥구읍성 A구역 2트렌치 조사 후 세부 전경1

사진 10. 군산 옥구읍성 A구역 2트렌치 조사 후 세부 전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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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1. 군산 옥구읍성 A구역 2트렌치 추정 적심 세부 근경

사진 12. 군산 옥구읍성 A구역 2트렌치 추정 배수로 세부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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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3. 군산 옥구읍성 B구역 조사 후 전경

사진 14. 군산 옥구읍성 B구역 2트렌치 조사 후 세부 전경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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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5. 군산 옥구읍성 B구역 2트렌치 조사 후 세부 전경2

사진 16. 군산 옥구읍성 B구역 2트렌치 추정 적심 및 초석 세부 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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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7. 군산 옥구읍성 B구역 2트렌치 추정 기단 세부 근경1

사진 18. 군산 옥구읍성 B구역 2트렌치 추정 기단 세부 근경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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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9. 군산 옥구읍성 추정 내아 및 객사 터 출토 기와편1

사진 20. 군산 옥구읍성 추정 내아 및 객사 터 출토 기와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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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군산 옥구읍성 추정 내아 및 객사 터 출토 백자편

사진 22. 군산 옥구읍성 추정 내아 및 객사 터 출토 상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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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사진 23. 2008년 옥구읍 상평리 전경

사진 24. 2008년 철거 전 일제강점기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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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1948년 해방전후 옥구읍 상평리 항공사진

사진 26. 1984년 옥구읍 상평리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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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옥구읍 상평리 내아 및 객사 터 시굴조사 출토유물 현황표

1. 출토유물 목록

1-1 총괄표

재질별 구분 주요 출토 유물 수량 비 고

1. 금속 상평통보 1건 1점

2. 옥석유리 -

3. 토도 백자편, 기와편 등 16건 16점

4. 골각 -

5. 목죽초칠 -

6. 기타 -

계 17건 17점 6박스

1-2 세부목록

유 물 목 록

일련번호 유물명 수량
(점)

분 류 크 기(cm)
비고
(출토지)재질 시대 기고

(길이)
구경
(폭)

저경
(두께)

1 동체부편 1 토도 고려 (9.1) (5.9) (0.5) A구역 2Tr.

2 동체부편 1 토도 고려 (7.5) (5.6) (0.7) A구역 1Tr.

3 분청사기편 1 토도 조선 4.7 (6.9) (0.9) B구역 2Tr.

4 백자편 1 토도 조선 2.4 (9.4) 5.8 A구역 1Tr.

5 백자편 1 토도 조선 4.0 (7.3) (0.9) A구역 2Tr.

6 백자편 1 토도 조선 3.1 (9.6) (0.9) A구역 1Tr.

7 백자편 1 토도 조선 2.8 (9.7) 5.5 A구역 1Tr.

8 백자편 1 토도 조선 3.5 (8.6) 5.5 A구역 1Tr.

9 백자편 1 토도 조선 3.4 (5.8) (0.6) B구역 2Tr.

10 백자편 1 토도 조선 5.4 (12.0) 6.7 지표수습

11 수키와편 1 토도 조선 (14.9) (14.2) (3.1) A구역 1Tr.

12 수키와편 1 토도 조선 (12.5) (12.8) (2.3) A구역 1Tr.

13 수키와편 1 토도 조선 (8.2) (10.3) (3.1) A구역 1Tr.

14 암키와편 1 토도 조선 (18.7) (18.4) 3.4) A구역 1Tr.

15 암키와편 1 토도 고려 (16.4) (12.3) 2.5) A구역 2Tr.

16 암키와편 1 토도 고려 (16.2) (14.7) 2.3) B구역 2Tr.

17 상평통보 1 금속 조선 (2.9) (2.9) (0.2) B구역 2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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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1 박스 2

박스 3 박스 4

박스 5 박스 6


